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2009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USLPGA 대회인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총상금 170만불, 우승상금 25만5천불)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오션코스)에서 오는 30일(금)부터 사흘간 열린다. 
이번 대회 참가선수 71명중 국내외에서 활약중인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는 모두 44명(한국계 2명)이다. 세계 골프계의 새로운 지존으로 떠오른 신지애(21,미래에셋)를 비롯해 박세리(32), 한희원(31,휠라코리아), 김인경(21,하나금융), 최나연(22,SK텔레콤) 등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외국인 선수로는 월드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28,멕시코)와 ‘핑크팬더’ 폴라 크리머(23,미국) 등이 출전을 한다. 신지애와 상금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금랭킹 2위 미야자토 아이(24,일본)와 4위 수잔 페테르센(28,노르웨이) 등이 불참하면서 신지애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 
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신지애와 로레나 오초아의 맞대결이다. 이들의 맞대결에서는 신지애가 다소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지애는 이미 한달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하이트컵 챔피언십’에 참가했고 지난주 일본투어 ‘마스터스 GC 레이디스’에서 우승하며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린 상황이다. 
반면 ‘여제’ 오초아는 한달 가까이 실전 감각을 쌓지 못한 상황. 현재 오초아는 상금랭킹 5위에 머물러 있지만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부문에서는 신지애에 5포인트 차까지 쫓아왔다. 사실 이 부분이 신지애를 바짝 긴장하게 하는 부분이다. 

USLPGA투어에는 상금왕이라는 타이틀은 없다. 단지 ‘올해의 선수상(PLAYER OF THE YEAR)’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5포인트 차가 신지애에게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신지애가 오초아를 제치고 이 부문에서 멀찌감치 달아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신세계 KLPGA 선수권대회’ 종료시점 대상포인트 상위자 12명이 출전 채비를 마쳤다. 최근 2주 동안 메이저대회 2개를 연속으로 휩쓸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서희경(23,하이트)을 비롯해 유소연(19), 안선주(22,이상 하이마트) 등 12명이 출전하며 김하늘(21,코오롱엘로드), 홍란(23,먼싱웨어) 등은 스폰서초청으로 출전한다. 
대회를 앞둔 서희경은 “지난 2주 동안 연속해서 4라운드 경기를 펼쳤더니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제 시간 안에 회복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면서 “잠을 푹 자면 풀리는데 10시간 이상씩 자면서 컨디션 조절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희경은 “지난 2번의 우승으로 다소 들떠있는데 차분히 가라앉히려고 노력 중이다.”며 “체력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 2002년부터 ‘CJ나인브릿지클래식’이라는 명칭으로 열렸던 이 대회는 2006년부터 대회명을 지금과 같이 바꿔 개최하고 있다. 과거 7차례 대회 중 2002년부터 연속으로 5년간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 했지만 최근 2년간은 외국 선수들에게 우승을 내주고 말았다. 
[역대 우승 기록]
	연도
	우승자
	성적

	2002년
	박세리
	213(65-76-72)

	2003년
	안시현
	204(65-71-68)

	2004년
	박지은
	200(66-69-65)

	2005년
	이지영
	211(65-73-73)

	2006년
	홍진주
	205(68-67-70)

	2007년
	수잔 페테르센
	141(69-72)

	2008년
	캔디 쿵
	210(70-71-69)


과연 신지애를 비롯한 쟁쟁한 해외파들의 선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국내파 중 새로운 신데렐라가 탄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사흘 동안 MBC와 MBC ESPN 그리고 J골프가 생중계한다. 
[중계일정]

1라운드 MBC ESPN / J골프 12:00~13:40  MBC 13:40~16:00

2라운드 MBC ESPN / J골프 12:00~15:00

3라운드 MBC ESPN / J골프 12:00~14:25  MBC 14:2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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